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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경기로 음료 시장 성장률 3% 안팎일 듯 

  인도네시아 청량음료업협회(Asrim)은 지난해 대비 올해 인도네시아 음료 시장 성장률
이 3%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. 
  6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소비자의 구
매력 저하로 인해 생활필수품인 식수 외에는 전반적인 음료 매출이 주춤할 것으로 보인
다. 상반기에는 식수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으며, 차 음료가 2~3% 성장하는 데 그
쳤다. 청량음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. 
  뜨리요노 쁘리조수실 Asrim 회장은 “조금의 성장이라도 기록한 것이 다행인 상황”이
라고 언급했다. 뜨리요노 회장은 전년 동기 대비 하반기 성장률은 6%대를 기록할 것으
로 보이며 연간 성장률은 1~3%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.
  지난해 청량음료 생산량은 2013년 대비 11% 증가한 315억 2,500만 리터가 되고 
2005년부터 2014년의 연평균 성장률인 13%를 밑돌았다.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식수가 
256억600만 리터로 전체의 80%를 차지하고, 그다음 차 음료가 21억 3,000만 리터, 과
즙 음료가 11억 6,000만 리터다.
(출처 : 자카르타경제일보 2015/10/08)

▫시사점
  그 동안 인도네시아는 중산층이 증가하고 청장년층의 인구 수가 2억 5천명을 넘으며 
식음료 소비시장으로 각광받아오고 있음. 인도네시아 음료 로컬 브랜드로는 인도푸드, 윙
즈, 소스로 등이 있으며, 수입 브랜드로는 프랑스 브랜드 다논, 일본 브랜드 아사히 등이 
있음. 특히 탄산음료 시장이 커지며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
최근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소비 구매 저하로도 이어지고 있음. 따라서 로
컬 및 수입 브랜드 들은 이미 포화된 식음료 시장에서 구매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마케
팅 전략을 펼쳐야 할 것임. 


